
[附錄] 昭和期(1926∼88年)의 日本 生命保險會社 退出事例

20C초 일본에서는 금융공황 등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이 많이 발생하였음. 특

히 昭和元年인 1926년이후 日産生命이 파산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28건의

생보사 퇴출이 있었음.

- 이중 해산명령에 의한 퇴출은 2건, 합병의 경우는 10건, 포괄이전은 16건임.

- 昭和期에 일본 생보사의 파산원인은 금융공황의 영향에 따른 결손 발생, 부

정대출 및 부실대출, 경영진의 부정, 계열사의 경영악화 등이었음.

구

분
회사명 퇴출 원인 및 경과

해

산

명

령

共同生命
- 부실대출, 사장의 착복에 의한 경영악화로 1927년 신계약모집정지명령

- 재건노력에도 불구하고 1928년 사업금지명령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음.

旭日生命

- 관계사인 山十製紙의 경영악화에 따라 旭日生命의 자금이 山十製紙로

유용되고, 회장의 배임죄의혹 등으로 경영악화

- 1927년 재산보전, 미불입株金 징수, 신규계약 정지를 명령받음

- 1928년 보험사업의 면허취소처분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음.

합

병

万歲生命 - 1929년 동일계열인 日華生命과 합병

常磐生命

- 경영에 관여한 백화점의 폐업, 昭和공황의 영향 등으로 1935년이후 이

익계상이 없었음.

- 1939년 日本共立生命과 합병 (합병후 前川生命으로 개칭)

仁壽生命 - 결손은 없었으나, 당국의 알선으로 野村生命(現 東京生命)에 흡수합병

日淸生命
- 경영합리화 도모 목적으로 당국의 알선에 의해 野村生命(現 東京生命)

에 흡수합병

福德生命
- 1931년 日華万歲生命의 임원이 복수선임되어 공동경영됨.

- 1941년 國華徵兵生命와 함께 日華万歲生命에 합병

國華徵兵

生命
- 1941년 日華万歲生命(합병후 第百生命徵兵으로 개칭)에 합병

前川生命
- 수차에 걸쳐 회사명과 경영진의 변경되었으며, 당국의 종용에 의해

1942년 帝國生命에 합병

福壽生命 - 금융사업정비령 에 의한 당국의 장려에 의해 1942년 明治生命에 합병

片倉生命 - 1942년 日産生命에 합병

有隣生命 - 1943년 明治生命에 합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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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

분
회사명 퇴출 원인 및 경과

포

괄

이

전

八千代

生命

- 부정대출에 따른 감독당국의 臨檢방침에 해약이 급증하여 경영악화

- 책임준비금의 보전 및 불량자산의 회복 등 개선명령, 생존보험에 대한

신규계약 중지조치

- 1930년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및 보험료를 20%삭감한 상태로 日華万歲

生命에 포괄이전후 청산

東華生命
- 설립초기부터 결손이 지속되어 愛國生命이 東華生命의 주식을 매입하

고, 보험계약을 포괄이전

戰友共濟

生命

- 설립초기부터 영업부진상태에서 관계사인 星製藥會社에의 대출로 경영

이 악화됨.
- 1933년 第一徵兵保險會社(現 東邦生命)에 포괄이전

中央生命

- 1927년 전무의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보험업법에 기초하여 임원재

선출 및 은행예금의 특정은행에의 기탁을 명령받음.
- 1933년 日本醫師共濟生命(후에 昭和生命으로 개칭)에 포괄이전

國光生命

- 부실대출 등이 이루어져 영업이 순조롭지 않은 상태에서 1927년 금융

공황시 15개은행의 파산에 의해 평가손 발생

- 매년 결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약방지 및 신계약 획득을 위해 가공

자산을 설정하여 계약자 배당 및 기타 자산의 사외유출이 지속됨.
- 1933년 昭和生命에 포괄이전

東海生命 - 1933년 昭和生命에 포괄이전
蓬萊生命 - 1933년 昭和生命에 포괄이전

壽生命 - 1933년 愛國生命에 포괄이전

大安生命

- 1933년 片倉生命(現 日産生命)에 포괄이전 (大安生命의 보통양로보험과

특종양로보험 계약의 이익배당조항은 삭제되고, 일부계약내용이 변경

됨)

東洋生命
- 특별한 파산원인은 없으나, 대형사와의 경쟁 때문에 1936년 대형사인

帝國生命에 포괄이전 (대형생보사를 상대방으로 한 최초의 포괄이전)

昭和生命

- 우수모집인의 타사전출, 부실대출, 사업비의 절약 불능, 실효해약의 속

출 등으로 경영이 곤란에 빠짐.
- 1941년 第一生命에 포괄이전

富士生命

- 昭和공황에 의한 관련회사인 藤田銀行의 경영악화로 소유권 변동

- 부정행위 발생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1941년 보험업법에 근거하여

日本生命에의 포괄이전 명령을 받아 1942년 포괄이전됨.

愛國生命
- 보험회사의 정리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산상태가 양호한 중견회

사인 愛國生命이 1944년 日本生命에 포괄이전
日本敎育

生命
- 1948년 大正生命에 포괄이전

오끼나와

生命

- 오끼나와가 일본영토로 복귀(1972년 5월)됨에 따라 일본본토 생보사와

의 경쟁면에서 규모, 보험요율, 계약자배당 등이 열세라고 판단,
- 1972년 업무협력관계에 있던 協榮生命에 포괄이전

琉球生命

- 오끼나와가 일본영토로 복귀후 1973년 日本生命과 업무제휴, 株式會社

日本生命琉球保險代理社 설립

- 1975년 日本生命에 포괄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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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附表 1> 美國 保險社의 破産處理 節次

구분 파산처리 절차상 구체적 내용

재건·청산
명령의
신청·명령

- 파산처리는 법원이 제출하는 재건 또는 청산명령에 의해 파산회사가

보험청의 감독하에 있게 될 때부터 시작함.
재건·청산명령은 보험청장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이루어짐.
재건·청산명령이 발동되면, 보험금 등 지급은 계속 이루어지지만,
해약 등 자금의 인출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.

- 각주 보험법의 파산처리규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NAIC의 청산·재건

에 관한 모델법규정에서는 보험청장관은 다음 경우에 신청을 할 수
있음.

재건명령은 사업의 계속이 보험계약자, 채권자 또는 일반대중 입장

에서 재정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다고 보험청장관이 판단한 때
청산명령은 당해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재건명령과 동일한
상태에 해당할 때 신청가능함.

- 재건명령과 청산명령의 운영상 차이는 지급보증기금과 관련이 있음.
청산명령이 발동되면, 즉시 지급보증기금이 발동되는 반면, 재건명

령이 발동되어도 반드시 지급보증기금이 발동하는 것은 아님.

재건·청산

계획 수립

- 파산회사에 재건명령 또는 청산명령이 발동되면, 보험청 및 지급보증

기금은 파산회사의 재무상황을 검증하고, 결손 발생정도를 조사함.

- 파산회사의 가치확정후 파산회사를 일괄 또는 개인보험·단체보험 등

부문마다 타보험사에 포괄인수하도록 교섭을 함.
교섭이 이루어진 경우, 매입자는 NOLHGA에 대해 파산회사의 상
태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 또는 수취함.

- 파산회사의 기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보험사가 포괄인수하는 것
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생보사의 파산처리 방식임.

- 파산처리계획 책정의 기본적인 방침은 계약자 이익의 확보여부이며,
또한 파산회사의 기계약을 종전의 조건으로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

자금확보가 최대 목표가 됨.

재건·청산
계획 실행

- 재건·청산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관할 법원의 최종적인 승인 필요

-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, 파산회사의 기계약자에 대해 책정된 파산처리
계획을 보이고, 당해계획의 참가여부를 문의함.

계획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은 일체

얻을 수 없음.

주: NOLHGA는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
Association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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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附表 2> 各國의 保險保證基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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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미국(뉴욕주) 캐나다 영국

대상

계약

- 생명보험, 연금, 건강보

험

<비대상계약>

- 변액생명보험, 변액보험

- 연금계약 등의 리스크

를 계약자가 부담하는

부분

- 재보험계약 등

- 생명보험, 연금, 건강보

험

<비대상계약>

- 사망 또는 만기시 지급

금이 없는 분리계정의

보험계약

- 피보험자별로 적립되는

연금기금, 재보험계약

등

- 장기보험(생명보험, 연

금, 기업연금)

<비대상계약>

- 재보험계약

지급

사유

- 적자발생 또는 지급불

능

- 지급불능 또는 관리상

태

- 임의해산, 법원의 해산

사유

기 금 의

종류 및

갹 출 방

법

- 갹출금의 종류

A종: 관리비 및 일반

경비

B종: 주내의 지급불

능회사를 위한 비용

C종: 타주·외국의

지급불능회사를 위

한 비용

- 갹출방법: 사후갹출

- 갹출금의 종류

관리비(사전갹출)

특정갹출금 (사후갹

출): 특정한 지급불

능원인에 충당할 비

용

사전갹출금

- 갹출방법: 사전·사후

혼용

- 갹출금의 종류

보험자의 갹출금

모집인의 갹출금(기금

지급대상회사의 계약

을 모집한 모집인에

게 부과되는 갹출금)

갹출방법: 사후갹출

출연율

- A종: 회사당 매년 $200

이내

- B, C종: 수입보험료의

2%이내

- 회사별 갹출금 총액은

$5억 이내

- 관리비: 회사당 매년

$5,000이내

- 특정갹출금과 사전갹출

금: 직전5년간 평균수

입보험료의 0.5% 이하

를 원칙으로 함

- 보험자의 갹출금: 직전

년도 수입보험료의 1%

이내

- 모집인의 갹출금: 직전

2개년도의 중개료수입

중 직전년도 수입의

1/ 2과 2년전 수입의

1/ 4이내

지급금

- 사망급부금: $30만이내

- 해약환급금: $ 10만이내

-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:

$ 10만 이내

- 사망보장: $20만 이내

- 상해, 질병급부금: $6만

이내

- 해약환급금이 있는 계

약: $6만 이내

- 보험계약자가 수혜대상

금액 전액(계리인의 판

단에 따라 감액 가능)

차입금

- 적자발생 또는 지급불

능 보험자에 대한 권리

를 한도로 자금의 차입

가능

-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

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

차입 가능

- 필요한 경우 자금의 차

입 가능(단, 1,000만 파

운드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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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[부록]

